고신코사이 축제(御神幸祭, 여름 대제)

제전일: 7월 31일~8월 2일

고신코사이(御神幸祭) 축제(御神幸祭)는 여름에 열리는 대규모의 축제로 우사 신궁에서 가장 저명한 축제입니다. 원래는 헤이안 시대(794~1185)에 액막이 의식의 하나로 시작되었다가, 지금은 그 전통과 더불어 제신이 미코시(신위를 모신 가마)를 타고 주변 마을을 둘러보는 행사가 행해집니다. 다양한 의식이 열리고 시끌벅적한 미코시 행렬 사이로 음악과 춤이 펼쳐지며 먹거리, 음료, 게임 등의 노점도 즐길 수 있습니다.

7월 31일: 출발 행렬
첫째 날에는 우사 신궁의 제신(하치만 신, 히메 대신, 진구 황후)은 정해진 신성한 방식에 따라, 조구(上宮, 위쪽 신사)의 신전에서 3개의 미코시를 옮기고 약 250명의 행렬과 함께 일시적으로 제신을 안치하는 장소인 돈구(頓宮)를 향해 출발합니다. 길을 안내하는 신 사루타히코의 모습을 한 신자 대표가 맨 앞에 앞장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형형색색의 의상을 입은 아이들, 전통적인 정장 차림을 한 지역의 대표자, 그리고 우사 신궁의 신관이 그 뒤를 따릅니다.

미코시를 멘 가마꾼들은 하라에도 근처 광장으로 계단을 내려가 그곳에서 미코시를 세 번 돌리고 높이 치켜듭니다. 여기서부터는 신사의 대목수가 미코시의 지주에 올라탑니다. 과거에는 일명 ‘싸움 축제’라고도 불릴 정도로 돈구에 도착하는 순서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망가진 미코시를 수리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강을 건넌 행렬은 나카미세라는 상점가를 지나 돈구로 향합니다. 미코시가 돈구에 도착하면 옛부터 존재했던 스가누키 제사라는 의식이 행해지고, 제신들은 돈구로 옮겨져 2박 3일간 머물게 됩니다.

8월 1일: 야부사메 활쏘기 제사
고신코사이 축제의 둘째 날 오후, 돈구 근처의 오오 신사로 향하는 참배길은 2019년에 축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야부사메 활쏘기 제사에 이용됩니다. 야부사메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술을 겨루는 것으로 무사 사회에서 크게 성행했습니다. 이 제사는 약 850년의 역사를 가진 야부사메 유파 오가사와라류의 대표자에 의해 행해집니다. 가마쿠라 시대(1185~1333)의 전사 복장을 한 기수가 270m 길이의 길을 내달려 3개의 표적을 향해 활을 쏘는 것이 제사에서 신들께 드리는 공물입니다.

같은 날, 와카미야(若宮) 신사에서 나온 미코시는 소규모의 이벤트적 행사로서 우사 신궁 경내와 나카미세 상점가를 지납니다.

8월 2일: 돌아오는 행렬
마지막 날 저녁, 3개의 미코시는 이전 날과 같은 행렬과 함께 첫째 날 지났던 길을 따라 조구로 돌아갑니다. 제신이 다시 각각의 성소로 옮겨지면 기도 의식이 행해집니다. 재앙과 역병을 막기 위한 의식인 특별한 불꽃놀이를 끝으로 고신코사이 축제는 막을 내립니다.
